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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발표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홍성의료원 등 4개 기관 운영평가 A등급 획득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1일(수)「20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홍성의료원, 남원의료원, 

공주의료원 4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기여도 

등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30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합리적 운영(20점), 책임 운영(20점) 등 4개 영역에 대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공공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현장점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분석, 회계결산서 서류조사, 의료

기관별 이용환자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2024년도 평가 결과, 41개 기관 평균 점수는 73.6점으로 ’23년 대비 3.3점 

상승하였다. 등급별로는 A등급 4개 기관, B등급 28개 기관, C등급 9개 

기관이며,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평가 등급별 지역거점공공병원 현황>

등급 기관명

A(80점 이상) (지방의료원) 이천, 공주, 홍성, 남원

B(70점~79점)

(지방의료원) 서울, 대구, 인천, 수원, 포천, 안성, 의정부, 파주, 성남, 
원주, 강릉, 영월, 삼척, 청주, 충주, 서산, 군산, 진안, 
포항, 안동, 김천, 마산, 제주, 서귀포

(적십자병원) 서울, 상주, 거창, 영주

C(60점~69점) (지방의료원) 부산, 속초, 천안, 순천, 강진, 목포, 울진
(적십자병원) 인천, 통영



 평가 영역별 평균 점수는 양질의 의료 22점(전년 대비 +0.8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23.5점(전년 대비 -0.1점), 합리적 운영 13.3점(전년 대비 

+1.2점), 책임 운영 14.8점(전년 대비 +1.4점)으로,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우수 기관에(이천, 공주, 홍성, 서산, 남원의료원) 대해

「공공의료 성과보고회」(12.11.)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평가 우수 및 미흡 기관 간 

1:1 멘토링*을 통해 우수 기관의 운영 능력을 확산하고, 미흡 기관의 운영

평가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결과에 따라 내년 초에도 

신청을 통해, 멘토-멘티 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 (’23년) 남원의료원(멘토)-진안군의료원(멘티) / (’24년) 원주의료원(멘토)-영월의료원(멘티)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평가 결과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상황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평가 

의의를 강조하며,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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